
시민의 여러분께 

 

오늘(7월 21일), 히라카타 시립중학교 학교의 학생 1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환된 학생은 

경증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1 일도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받아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는 7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학교의  전부를 임시 휴업(학교 폐쇄)과 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역학 조사(접촉자에 관한 조사)의 결과 해당 교에서의 

농후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 재개에 대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교내의 소독 등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해 갑니다. 

또 “감염자가 나온 학교에 접근하면 감염한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SNS 에서의 발신이나 언동은 실시하지 말아 주세요. 누구나가 

감염해도 이상하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행동을 

부탁합니다.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었습니다만 도쿄도에서는 연일 많은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고 오사카부내에서도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월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14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서 3 밀의 

회피나 기침 에티켓의 철저  세세한 화장실 등을 실천해 주셔감염 방지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도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 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감염 확대의 방지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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